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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글로벌 규제 강화, 
기업 대응 방안은?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씻는다는 뜻의 워싱(White

Washing)을 합친 말로, 기업이 실제로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지 않으나 마치 친환경 경영 활동

을 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환경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늘어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생겨난 현상으

로,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상품 제작에서부터 광고, 판매 등 전과정에 걸쳐 적용·홍보하는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을 기업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실제로는 환경에 이롭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환경에 이로운 것처럼 홍보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생겨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규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그린워싱 규제 현황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Sustainability Platform
이보화  파트너



글로벌 그린워싱 증가세···
소송 대상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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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데이터 리서치 기업인 렙리스크(RepRisk)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그린워싱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ESG 관련 리스크 4분의 1 가량이 

그 린 워 싱 과  관 련 이  있 었 습 니 다 . 유 엔 환 경 계 획 (UNEP) 의  조 사  결 과 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그린워싱 관련 글로벌 기후소송 건수는 

2017년보다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워싱 소송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송 대상이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업 위주였다면 

이제는 금융기관 및 소비재 관련 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 간 소송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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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prisk.com, On the rise: navigating the wave of greenwashing and social washing, 2023.10

@출처: UNEP, 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7

국가별 그린워싱 발생 현황

그린워싱 포함 글로벌 전체 기후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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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prisk.com/news-research/news-and-media-coverage/reprisk-data-shows-increase-in-greenwashing-with-one-in-three-greenwashing-public-companies-also-linked-to-social-washing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43008/global_climate_litigation_report_2023.pdf?sequence=3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16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1315774b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131577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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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원인은 빠른 시장의 변화

그린워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제품 및 서비스가 

친환경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정보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PwC가 글로벌 투자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의 75%가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관련 기회와 위험 관리 방안이 투자의사 

결정에 주된 요소라고 답했고, 글로벌 소비자의 80%는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상품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투자자와 시장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친환경 정책과 

제품,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 간 친환경 경쟁도 심화되다 

보니, 그린 워싱 리스크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PwC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린워싱 문제가 발생한 대부분의 원인이 친환경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정보 

부족으로, 기업이 의도치 않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규제보다 시장의 변화 속도가 더 빨라 발생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om/gx/en/issues/c-suite-insights/global-investor-survey.html
https://www.pwc.com/gx/en/news-room/press-releases/2024/pwc-2024-voice-of-consumer-survey.html
https://www.pwc.com/gx/en/services/audit-assurance/corporate-reporting/esg-reporting/esg-impact-company-valuation.html


‘진짜 친환경’ 가려내는 그물망···
국가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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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가별로 기업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규제 위반 시 제재 수위가 높은 유럽연합(EU), 미국, 호주와 달리, 한국은 

실제로 규제 위반 발생시 행정지도 또는 시정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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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그린워싱 규제 현황

국가 규제 현황

EU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 2024년 1월 EU 의회 통과,  EU 이사회 최종 승인 대기 

• 친환경 주장을 하는 기업은 전과정평가(LCA)를 통해 입증, 제3자 인증 필요  

•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4% 벌금 부과 등 

• EU 역외기업도 같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그린가이드(Green Guides) 개정 예정

• 1992년 첫 공개 후 세 차례 개정, 2023년 3월 개정 계획 발표

• 환경이익에 관한 표시, 재활용 정보, 탄소 상쇄 및 인증 등 규제 강화  

• 위반 시 벌금 부과 (*예: 월마트(Walmart) 합성 레이온으로 만든 제품을 친환경 대나무로 제

작했다는 허위 정보로 300만 달러(약 41억 원) 벌금 부과) 

호주

경쟁규제기관(ACCC), 

‘환경 및 지속가능성 주장(Environmental and sustainability claims)’ 지침

• 2023년 7월 초안 발표 후, 공개 의견 수렴 거쳐 2023년 12월 최종안 발표

• 기업이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주장할 때 준수해야 하는 8가지 원칙

• 위반 시 5천만 호주 달러(약 450억 원) 또는 평가가치의 3배 달하는 벌금 부과(*예: 보츠와나에서 

에너지 개발과 전력 공급을 하면서 탄소중립 전기를 생산한다고 홍보한 '틀루(Tlou) 에너지'에 벌금 부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 표시광고법: 제품 표시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규제 

• 환경기술법: 제품의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

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 일으킬 만 한 행위 규제

• 두 현행법 모두 위반 시 징역형 및 과태료 등 제재가 있으나, 실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또는 시정 명령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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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기업이 그린워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별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사에 어떤 그린워싱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 식별하여야 

합니다. EU 분류체계(EU 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등 

친환경 판단 기준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관리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과정 

평가(LCA) 및 제3자 인증을 통해 친환경성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한 

마케팅·홍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이행하는 것이 그린워싱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해 기업은 

리스크 식별 단계부터 그린워싱 소송 리스크를 감지하고, 해당 리스크가 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및 재무적 영향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그린워싱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시 지표가 될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배출량 산정부터 공시까지 제3자 인증을 요구해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린워싱 

노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SG 주요기사

6

• 삼일PwC “지속가능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이사회가 이끌어야”, 매일경제, 

2024.5.24

GOVERNANCE

• 구글, 일본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 체결, 2024.5.28, ESG경제 

• MS, 공급업체에 100% 무탄소 전기 사용 요구...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요 대상, 

임팩트온, 2024.5.21

ENVIRONMENT

• "자의적으로 분류한 ESG 금융 상품, 그린워싱 우려...검증제도 있어야", 아주경

제, 2024.5.24

• 韓, ESG 인증 실태 점검…"인증 아닌 검증부터" VS "시기 신중해야", 아이뉴스

24, 2024.5.22

• "ESG 공시, 기업 부담 줄이려면 법적제도 있어야", 한경ESG, 2024.5.17

ESG

*모바일 환경에 따라 기사 바로가기 클릭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 확인을 원하시면 첨부된 PDF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8243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652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46
https://www.ajunews.com/view/20240524112245938
https://www.inews24.com/view/172244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7510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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